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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서의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셔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우주 안에도 다 채워질 수가 없 

대시 8:~ 3, 4). 인ζ띨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존귀로관을 씌우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 

인생이 인생 자신을 살펴보면 볼 것이 없다. 인생은 단 

지 태어나서 죽는 허무한 존재이다. 그러나 말씀은 그 

렇지가 않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을 흙으로부터 빚어 만드셨다.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셨 

다. 그러므로 신지들은 고백한대시 1싫:1-잉. 사람이 

무엇이관대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관대 저를 

생각하시는지요 사람은 헛것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다(시 

144:3-4). 하나님은새 히늘과 새 땅을 언급하시며 누구 
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지는 그랜l 들어갈 것이라고 말 

씀하신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있을곳을준비하고 계신대요 14:2-3 ; 계 19:15). 

성경이 천당과 지옥이 있음을 언급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모독히는 것이다. 현대의 세계관은 과흐에 천당과 

지옥이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의 존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현대과흐에 이 

분야에 대뼈 정확때l 비판하거나 결론을내릴 수는 없다. 우주의 신비한 것들이 자연계를 넘어선 초자연의 세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12 ĉÌ에서 놀라운 체힘을 고백하며 자랑한다. 그러나 십자가에 견주어 볼 때는 

큰이익은되지 않는다고말하고있다. 바울은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빠져 있다. 그러나그는4차원의 세계를언급 

하고 있다. 천당은 3차원의 세계에서 멀거나가까운것이 아니다. 현재의 우리의 도덕이나윤리나사고로서 미치지 못히는곳 

이다. 분명히 천당은어떠한 ‘장소”임에는틀림이 없다. 그자체에 시공간이 있으며 또그안에 거하는지들이 있는곳이다. 하 
나님의 영굉이 비취고 어린 %에 등이 되어 비취는 곳이다. 생명수 생이 흘러넙치는 곳이다.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시는 

곳이다. 거기에 거히는자들은그분의 이들이 되는곳이대계 21:6-까. 애통이나사I엠나눈물도슬픔도곡하는것도현실의 

모든 것이 지나간 곳이대계 21:4. 23-27). 비울은 이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고백한다{고후 12 :잉.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곳이 

다. 인간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에 너무나한계가 있대고후 12:4-5). 

첫째 천당은우리의 환경이라고 언급할수가 있다{빌 4:끼. 둘째는 별들의 세계 곧우주이다. 솔로몬은 이 두종류의 히늘에 

확실한채1가있음을다음과같이 표현한대왕상8:2η. 즉 동F늘과하늘들의 히늘곧가장높은히늘어라도’ 이 가장높은하 

늘은 본질적으로 별들이 있는 곳괴는 다른 곳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곳임을 언급할 수도 었다{행 

17:27-28). 다시 말해서 천당어 시간과 공n을 떠난 초자연적인 질서에 속한다고 말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 

미에서의시공간부에있을수있기때문이다.하나님께서새로창조하실새땅과새하늘어l 있을시간과공간，힘과물체의성 

질은 지금의 우주 안에 있는 것과 디를 것이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채워질 것이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01 하나님 

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옴으로써 하나님의 보화도옮겨질 것이대계 21:10-JJ). 

인간은하나님이 지으신우주의 광대흔뻐l 비교하면보잘것 없는존재다. 그러나창조주하나님의 눈에는귀중하다. 하나님 

께서 이 찬란한 우주를 만드신 이유 중의 하나는 그의 엄청난 위력과 영광을 인간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다(롬 1:19-2이. 사람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야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새 생명의 화목에 응답 

할준비가 될 것이대히 2:3. 9-괴. 우주의 방대함을 더 깨달을수록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 작은 지구 안에서 행해지는모든 일에 얼마나관심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은 신자 하 
나하나를 살피시며， 자연을 붙들고 계신다{용 7:17-19). 십자가에서 죄 값으로 형벌 받는 강도를 향하여 예수님은 ‘내가 진실 
로네게이르노니오늘네가나와함께낙원에있으리라’고말씀하신대녹 23:42-43). 하나님은우리를하나님의눈으로보실 

때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신대히 3:1 ; 골 1:13-14， 2이. 우주와 우주의 창조와하나님과그의 성도들과의 관계는은총의 

관계이다. 이 지구 안에 있는 믿는우리와의 관계이다. 비밀이대골 1:26-28). 

놀라운 우주， 지구， 믿는 지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놀라운 전국， 하나님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으로 그 러는 별로 의미가 없다. 우리가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의 계획의 중심으로 삼으신 
것이 믿을 수 없게 보인다 해도 보잘 것 없는 우리 인간의 죄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의 사링히는 이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신 
것은 믿지 않을수 없는 엄청난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대한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댐1도 불구하고 그는 낮 
고 낮아지신 것이대사 53:3-4). 우리가 우주의 엄청난 위대함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취하신 그 수욕과 
겸손에 감사할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 값을 그의 피로 대신 갚아주실 정도로 우리를사행}졌 

다. “그가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그로말미임아지은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알지 못하였고자71 명에오매 자71 백성。1 영 
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자곧그 이름을 믿는자들에게는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주셨으니"(요 1:10-12).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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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둥대되래라 

“ .. .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 

님의 이들이시니이다”마 16:1이. 이 베드 

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 

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 

에 교회가 있을 때에만 복음의 진리 등대 

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주님의 은혜 

로 교회를 설립한 지 52년이나 되었습니 

다. 뒤를돌아보면그어느일하나주님 

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요 1:16). 그러나 우리는 자만 
해서 안 됩니다.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살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전하는 진리 등대가 되어서 험 

한 바다를 비추며 물에 빠져 죽어 가는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이것이 진실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1부부터 5부 예 

배 시에 행해질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 

의 찢기어진살과흘리신 피를 미옴에 갚 

이 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한 번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 외에 결묘 자랑할 것이 없으 

니 .. . "(갈 6:14). 특히 가족 연협예배로 드 
리는 2부 .3부 예배와 오후 찬%뼈l배 시 

에 있는 특별 찬DJ-을 통해서 온 가족과 

교회가 십자가 은혜로 하나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가고 결실의 계절 

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느슨해졌 

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깨워 일어나십시 

오(살전 5 :히. 그래서 교회 설립 52주년 

을자랑할것이아니라주님이 오시는그 

날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기를 

지고 복음의 진리 등대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 

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 

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온전히 바랄찌어다!! (벤전 1:13) 

*오늘(4일) 제 6자 성찬식이 

1부부터5부 예배시에 gl습니다. 

2부 3부 예배는 1탬 연합뼈배 /영아 유아 람|부는 자채 예배 

*오늘(4일)교회실립기넙 특별 찬양이 

잔S빼'tJH시에 있습니다. 



.2005년 9월 4일 

Sermon for N 

--­
떼
 

-뼈
 

” 
u ’ 

e g 빠
 

M ” m . ---
-

빼
 

R 

톨
 

-----

DANIEL'S FAITH 
에As for me, 1 heard but could not. understand; so 1 said, 
“My lord, what will be the outcome of these events?" (9) And he said, 
“Go your way, Daniel, for these words are concealed and sealed Up until the end time. 
(1 0) Many will be purged, purified and r，챔ned; but the wicked will act wickedly, and none of the 
wicked will understand, but those who have insight will understand. (DanieI12-:8-10) 

Dame| was a man great|V |0때 by God . As a youth 
Nebuchadnezzar took him and others captive to Babylon , a 

foreign land filled with new customs and different religions . After he 

recited and interpreted Nebuchadnezzar’s dream, the king gave him a 

place of prominence and responsibility over his kingdom . Daniel 

spent the rest of his life there as a governmental official and as a 

prophet of the truê God , serving four different kings: 

Nebuchadnezzar, Belshazzar, Darius, and Cyrus. His life of faith was 

ve이 difficult in this foreign land, yet he persevered . 

From the ve마 beginning, Daniel made Up his mind to follow God. 

The king ordered the chief of his officials to select some young men 

from the sons of Israel “ in whom was no defect, who were good­

looking, showing intelligence in every branch of wisdom, endowed 

with understanding and discerning knowledge, and who had ability 

for serving in the king ’s court," to learn the language and literature of 

the Chaldeans(1 :4) . Daniel was among one of the young men chosen 

for this three-year education program, specially designed for the 

king’s personal service. The commander of the officials changed his 

name to Belteshazzar, and ordered him to eat his daily rations from 

the king’s choice food and from the wine that the king drank. "But 

Daniel made Up his mind that he would not defile himself with the 

king’s choice food or with the wine which he drank; 80 he sought 

permission from the commander of the officials that he might not 

defile himself" (1 :8) . Daniel chose not to eat meat that had not been 

slain in accordance with the Mosaic Law and that, along with the 

wine, had been offered to a pagan god. 

Daniel refused to follow ungodly rules. His defiance against the 

king ’s orders was ve미 dangerous, especially as a slave. Receiving 

special treatment requires going along with the system, but Daniel 

decided to go his own way. His faith requ'ired him to go in a different 

direction, which is why he asked the commander for a favor. The 

commander was deathly afraid of the king, and did not want to risk 

losing his head by not following the king’s orders. He knew that if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did not eat right, the king would notice 

their haggard appearances, but God granted Daniel "favor and 

compassion in the sight of the commander," so that he granted a 

ten-day triaL period(1 :9). At the end of ten days, Daniel and his friends 

appeared “ better" and “ fatter" than the rest of the group, so the 

overseer “ continued to withhold their cho 

way. He ‘ did not compromise . Although his life's circumstances 

constantly changed, his mind about God neverchanged. Trials and 

tribulations fill every believer’s life . No matter what the difficulties 

may be, as a believer you cannot walk on the wide path. You cannot 

go the world ’s way. God is with the narrow travelers . He blesses 

those who choose to go His way. 

Daniel ’s decision to go God’s way allowed God to open his eyes to 

special revelations. He was able to see and understand godly things 

because of his faith . If you believe in people, you cannot see God’s 

workings , but if you believe in God , you can see! When 

Nebuchadnezzar had a troubled dream, and wanted to know what it 

meant without telling anyone what it was , "the mystery was 

revealed to Daniel in a night vision"(2:19). The king ’s top officials told 

him, “ There is not a man on earth who could declare the matter for 

the king .. . no one else could declare it to the king except gods, whose 

dwelling place is not with mortal flesh" (2 : 1 0-11J, Daniel ’s faith 

allowed him to see and interpret the king ’s dream because he knew 

that "wisdom and power" belong to God(2:20) . Over time, Daniel 

explained another dream to Nebuchadnezzar(chapter 4), and even 

translated the finger writing on the wall for Belshazzar(chapter 5) . 

Even non-believers recognized that Danielhad “ an extraordinary 

spirit" that gave him knowledge and insight, and the abilities to 

interpret dreams, explain enigmas, and solve difficult problems(5: 12). 

His gift of revelation came from his faith 

Daniel was a man of prayer. Even though King Darius issued a 

decree ordering eve이one in his kingdom to make their petitions to 

him alone, or else he would throw them into the lion’s den, Daniel 

continued to pray to God. “ Now when Daniel knew that the 

document was signed , he entered his house (now in his roof 

chamber he had windows open toward Jerusalem); and he continued 

kneeling on his knees three times a day, praying and giving thanks 

before his God, as he had been doing previously"(6:1 이. Daniel was a 

fa ithf비 believer. The king ’s men knew Daniel worshipped God, 

prayed regularly, and could see special revelations. They knew he 

was a man who did not compromise with worldly authority. Their 

jealousy led them to make this prayer trap . They hated him and 

wanted him dead. They thought their 이an was full proof, but it was 

not. God rescued Daniel from the lions' den. King Darius declared, 

“ men are to fear and tremble before the God of Daniel;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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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웰의믿를 

에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삽나이까 

(9) 그가가로되 다니엘아갈찌어다대저 이 말은마지막때까지 간수하고봉함할것임이니라 

(10) 많온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단 12:8-10) • 갱생관 욕사 

다니엘은하나님으로부터 많은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주 어린 나 

이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느쁨f네살왕의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 

니다. 그곳은낯선 문화와종교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느랩네살은다니엘 

이 자신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자 그를 요직에 앉히고 바벨론의 모든 곳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니엘은정부관료로재직히는동안네 명의 왕곧느부갓 

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를 섬겁니다. 또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히는 예언자로서의 임무를 담당합니다 낯선 타국에서 믿음을 지키기란참 

으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다니엘은 어떤 상혐l도굴째 않고끝까l 자신의 신 

앙을지켰습니다. 

뭇을정한믿음 

처음부터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뭇을 정했습니다. 왕은 환관생l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중에서 몇 사람 “곧흠이 없고 이름다우며 모든재주를통 

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댐l 익숙뼈 왕궁에 모실만한소년을 데려오게 하 

였고 .. 낀:4)， 그밝1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 

들은 왕 앞에 서기 위해 삼 년간의 특별 교육을 받았는데 다니엘 또한 그 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환관장은다니엘의 이름을벨드사살이라바꾸고왕이 정하 

여준진미와포도주를먹게하였습니다. 그러나‘다니엘은뭇을정하여왕의진 

미와그의 마시는포도주로자기를더럽히지 아니하리라하고자기를더럽히지 

않게 승}71를 환관조써1게 구하니" (1:히. 다니엘은 모세의 율법에서 금한 고기와 

이방신에게 드려진 포도주로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않는믿음 

다니엘은 하나님의 뭇에 어긋나는 규칙들을 거부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 

종하는 것， 특별히 포로된 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 

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그 체제에 순응할 것을 전제로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자신의 뭇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에게 다른 길로 갈 것 

을요구했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징써1게 은혜를구한까밝은그 때문이었습니다. 

환관장은 왕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제대로 

먹지 않는다면 왕어 곧 그들의 헬쓴한 모습을 일。F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챔l게 은혜와 긍흘”을 얻게 하셨습니대1:에. 

환관장은 그혐1게 열흘간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열흘 후 그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윤택이 나는 것을 본 환관장은 계속해서 그 

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1:15-}히. 

하나님은다니엘과세 친구들을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탬거l “ ... 지 

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 

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1:17). 삼 년간의 교육이 끝난 뒤 오직 다니엘과 그 

의 친구들만이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뺑 그탬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2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타협쩨 않았습니다. 그가 

사는동안상황은계속해서바뀌었지만하나님을향한그의마음은변하지않았 

습니다. 모든 믿는자의 인생길에는 시험과환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어 

려움이 닥치더라도 믿는 자들은 세상길로 향하는 넓은 길로 행해서는 안 됩니 

다. 하나님은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와함께 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길 

을걷기로결단하는자들을축복히십니다. 

신령한일을째닫는믿음 

다니엘이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그의 눈을 열어 특별한 

이상을 보게 히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 덕분에 신령한 일들을 보고 이해하 

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다면 결코 하나 

님의 일히심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역사하 

심을볼수 있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왕은 어느 날 이상한꿈으로 인해 마음에 번 

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아무에게도자신의 꿈에 대해 알리지 않고그꿈의 내 

용과 의미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 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빔에 이상으로 다니 

엘에게 나타나 보이매…"(2:19). 갈대아 술사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에는왕의 그 일을보일 자가하나도 없으므로 ... 육체와함께 거하지 아 

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한지라’잉:10-괴. 다니 

엘은 믿음으로 왕의 꿈을 보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권등’이 하 

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대2:2이. 다니엘은 여러 책l 느몫네살왕 

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대4쟁. 또한 벨시살왕에게 손가랜l 벽에 쓴 글을 풀 

이해 주기도 했습니대5장). 믿지 않는지들조차도 다니엘에게 특별한신의 능력 

이 함께 한다는것을 인정했습니다. 그신이 그에게 지식과총명을주어 꿈을해 

석하며，불가사의한일을설명하고，어려운문제들을해결하게한다고생각했습 

니대:5:12). 다니엘이 지닌 계시의 능력은그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기도로승리하는믿음 

다니엘은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왕어 금령을내려 자신외에 그누구 

、도섬기지 말것을전쾌l 명하여 그것을어길 경우 λ까굴에 던지기로결정했 

을 때조차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가서는 그 방의 예루잘렘으로 향해 

열린 초써l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λ봐였더라’(6 : 1이. 다니엘은 참으로 믿음야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 

히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습니다. 그리고 꾀 기도를 통해 특별한 이상을 보는능력을 얻는다는 것을 알 

았습니다.그들은다니엘01 세상적인권세와타협할사람。1 아니라는것도알았 

습니다. 그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다니엘의 기도를 빌미쉰L아 그를 밍F하게 할 

계략을세웠습니다. 그들은다니엘을 미워했고 꾀죽기를바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략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 

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사자굴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다리오왕 

은이렇게선언합니다. “ ... 내나라관할아래있는사람들은다다니엘의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찌니 그는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 

며 그나라는망하지 아니할것이요그권세는무궁할것이며"(6:26).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히십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악 갈찌어다 .. 끼12 :이. 다니엘이 가야할 길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믿음 

의 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함께 할 것을 결단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마다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좁은길을선택하되 조금도타협하지 않 

았습니다. 사링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쫓아가십시 

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수고가주안에서 헛되지않은줄을앓이니라’(고전 15:58). 아멘. 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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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약의 교회 뺑 2:37-4끼 
c:H학뿌 D국 선교팅 후1( 

’ 나으l 인깐적인 욕섬에도 붕구하고 ~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깨 구원자이신 예수 그린도 

를십자가에못박기로결정하고못박은곳이었습니다.또한수제자베드로가예수님을세번이나부인했 

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를 부인했던 예루잘렘에서부터 천국의 메시 

지는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죄로 기득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 

다. 바로신약의 교회는예수그리스도를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대행 2장J.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을 하기 위함이라 지켜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갔다. 

도착한 선교지는 듣던 대로 엄청난 습기가 우리를 

에워쌓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며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처음엔 받는 것보다 거절하는 

쪽이 더 많았다. 눈물도 나고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 

하였다.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라며 처음부터 잘 할 

수 없는 거라고， 더 잘하길 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욕 

심에 불과하다는 팀장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 

하심에 따라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어떤 교회였습니까?우선， 말씀을통해 찔림을받고회개하는교회였습니다. “ ... 마 

음에 찔려 ... 우리가어찌할꼬하거늘"(37절). 두번째로복음을전하는교회였습니다. ‘이 약속은너희와너 

희 자녀와모든 먼 데 사람곧주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자들에게 하신 것이라하고”떠9절). 세 

번째로주님을온전히 예배하는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창미하며 또온백성에게 칭송을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사람을날마다더하게 하시니라’(47절) . 이처럼 신약의 교회는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전도와선교 

그리고예배가살아있는교회였습니다. 

(나지원) 

’ 안나닝으l 크상과 높으싱， 선안싱을 알꺼/ 되고 ~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랴.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 

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찬 242쟁. 올해 충현교회는 

설립 5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무 

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사 

실입니다. 올해만 해도 2.500명 이상의 단기 선교시를 파송히는 교 

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리운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더욱자신의 모습을살펴야합니다. 여러 가지 결과를놓고 

자랑과교만에 빠져 있지는않습니까?부흥의 은혜가넘치수록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대마 16:24).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시왕의 생애를 보십시오(대하 

16:7-14). 대제사장 엘리를 보십시오(삼상 3:11-14). 이들처럼 우리 

가 교만하여 십자가를 놓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거 

듭난신자가되어야합니다거듭난신자의 삶을살아야합니다. 이 

를 위해 더욱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전하 

는데 생명을거십시오! 시온성과같은교회는오직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만기능합니다. 아멘. 
(위임목사님)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알게 될 때면 그분에 대한 믿음의 정 

도가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단기선교 사역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 그리고 선하심 

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뿌연 안개， 황폐한 땅， 수많은 우상들· 

그곳은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다. 그 

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뱀처 럼 지혜롭고 비둘기처 

럼 순결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친구를사귀고 복음 

을증거하는방식으로나아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서는 매일 코란을 읽으며 기도를 쉬지 않는 안내인에 

게도 복음을 영접케 하셨다. (장태은) 

’ 1=1샤시만한 복응。( 자라 뀔성응 맹딩 ~ 
군인들의 시내 총격전으로 거리로 나가지 못하고 
숙소에 머물러 있어야만했다. 이 경험은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한 수 많은 선교사들을 생각 

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단기선교를 통해 언어를 평 

상시에 더 잘 준비해 두어야 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 

었고， 나의 경험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적 

은것임을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 단기선교팀이 

뿌린 겨자씨만한 복음이 자라 결실을 맺길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김재형) 

l 장로 칼렴 l 초맨교획로 획복되는 lZ교구 

“저도 선교가도 됩니까?’ 질문하는 교구 식구의 질문에 당황스럽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선교를 위해 자신의 집을 열어 주고 지역장이 중심이 되어 구역 식구들과 한마음으로 기도 

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이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저희 교구에서 되실L아나 

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회가 더 이상 친목회가 아니고 전도하는 전도회로 변화되고 있습 

니다. 이젠 성도들이 과거와 달리 직접 전도하고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 십자71를 전핸 

것이 감사할뿐입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전하는증 

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모이기만 히면 나누었던 잡다한 

세상 이야기가 더 이상 화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제일 큰 은혜이며 

화제가되었습니다. 

금요 집회에 스스로 달려 나오는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우리의 신앙은 금요 

집회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있습니다. ‘죄자가의 도， 천국복음， 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악의 문제， 부활， 신자들의 미래의 몸， 시간 등 참으로 중요한 성경의 진리 

들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기쁨은 눈물과 결단으로 나타나고 전도와 선교로 이어져 

저회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성도들 

은 기쁨으로 이웃을 권면하여 금요집회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속에 나타난 

매월 마지막주일은 전도총동원 주일로 정하여 기도하며 잉태한 태신자를 이 날에 초청 

하고 믿음으로 해산하는 날로 정하고 온 교구의 식구들이 사랑으로 %북하기로 작정하는 

날입니다. 매 분기 말에는모든일꾼들이 기도원으로올라가서 나태한모습을회개하며 다 

시 한 번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 주일 4부 

예배 후에 갖는 교구 모임은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장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교구에 소 

속된 시온 초냉대의 수고와 많은 예식(결흔식 장례식)들을 통해 교구 식구들은 더욱 하나 

되고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 

도를 받는 식구들이 많아졌기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한 교구가 되었습니다. 저희 17교 

구는 성남시에 시는 성도들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중심으로 7지역 

29구역으로 편성되었고 현재 315세대 805병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는 아는 것을 밀녕}고 본 것을증거히는(요 3:11) 교 

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요 17:3)임을 깨닫고 ‘땅 끝에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에하신 말씀을 따르는 교구를 소망하며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에 성경 읽기와 성경통신에 더더욱 열심을 갖는 식구들이 늘 를 부인하며 모든 교구 식구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윤석민 (1 7교구장) 

어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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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국에서의 3개월 

오직 주님밖에 

선교지의 어려운 여러 상황들을 알게 되었을 때 심한 좌절이 되었다. 우 

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주님은 민 

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이라 ...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 

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말한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말과 같이 

우리의 상황이 그와 같았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 

르는 땅이니라”고 말한 갈랩과 여호수아를 생각나게 하셨고 더욱더 기도하 
게 만드셨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없음 

을 알았고，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l 아니라 “여호와께서”하시는 것임을 절 

실히 깨달았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Y국에는 아직도 선행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불교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이 거의 대부분의 권력을 잡 

고 있고 물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살아가 

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그런 땅을 향해서 여호 

수아와 갈랩과 같이 그 땅의 우상들이 무너지도록 그 

땅에 주님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여호와께서 일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믿고 기도해야 함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오상현(대학부) 

Y국은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다. 하나님 

께서는 우리를 그 땅으로 부르셨지만 처음부터 우리 

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께서는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밭기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향해 달려 나아가기를 원하 

셨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처음에 우리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땅에서 우리 

가우리의 힘으로반석을쳐서 생물을나게 하려 하였지만하나님께서는우 

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훈련들을 시키셨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감사하게 하 

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셨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하셨다. 

우리는 3개월 동안 많은 현지인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했다.3개월이라는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사역을 했지만 사역은 아직 끝난것이 아니다.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폼은 비록 돌아왔지만 더욱더 그 땅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 

도하고 계속해서 그 땅에 있는 영흔들과 편지와 이매일 등으로 교제하며 복 

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임을 알기 

에 더욱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복음을 

전해 주고축복하고 기도할 더 많은사람들을하나님께서는 필요로하신다. 

김용현(대학부) 

* 이먼 주에줄듣살아는 전교팀 

주민흥헌 2005년 9월 4일 @ 

명끝까찌 

누1~ 1￥127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부족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만도 놀라운데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농아인들을 향해 복음들고 나갈 수 있다 
는사실자체카정말감사한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선교지까지 열차로 장시간 이동하는 통안 우리는 하나 둘 승객들을 상대 

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거절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열차 안이 선교의 불길로 뜨거워짐을 느꼈을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우리는 시장과 공원을 다니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이 예비해 두 

신 현지 농아 영흔을 찾아 열심히 걸어다녔고， 피곤하였지만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공원과 시장에서 만나는 한 명 한 명의 농아인은 어찌나 반갑던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다니는 주님의 마음을 몸소 체험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보람있던지요. 우리 모두는 
무더운 날씨와 피곤함도 잊고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 

올 때 그 동안 맑았던 하늘이 도착하자 마자 장대 소낙비가 쏟아져 우리를 보호하시 

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노방전도에서는 아주 소수의 농아인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며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께서 현지 농아인 협회에서의 사역에 역사하시길 기도했습 
니다. 현지 농아인 협회를 방문했을 때 협회장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아인을 위 

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고 협회장과의 변담에서 2년만 빨 

리 왔으면 이단 종파의 방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말에 주님께 한없는 부끄 

러웠고 우리의 게으른 신앙을 회개했습니다. 다음날 놀랍게도 52 
명의 농아인을 준비하여 주셔서 준비해간 ‘돌아옹 탕자’ 의 성극을 
보여주며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이 진짜” 라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이단종파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선교지 영흔들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큰 제목을 안고 돌아왔습니 
다. 목자가 없는 양 같이 유리하는 선교지의 농아인을 위해 “누가 

갈꼬7’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듯하였습니다. 현지에 농아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을 감사하는 예배가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 

노지은 (에바다부) 

탐대함과 지혜를 주신 하나립 

커다란 모자의 경찰과 매서운 눈초리의 사복 경찰， 그리고 사납게 짖어대던 황소 
만한 개들 생각만 해도 겁이 덜킥 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준비 된 영혼을 보내 주시고 만나게 하심으로써 얼마나 큰 위안을 주셨는지 

요. 참으로 부족하고 죄인 중의 괴수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를 주님의 일에 쓰시 

려고 몇 년 전부터 권유하시어 귀하고 귀한 선교사역에 통참케 하시니 하나님의 섭 
리와 은혜에 마냥 감사드릴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월급장이인 사십대 가장이 

휴가철도 아닌데 아흡날 씩이나 휴가를 낸다는 것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 

하게 하셨고， 또 선교사역 내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 

운지 그저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가정과 직장은 주님이 잘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 

일에만 매어달릴 수 있는 나날이었습니다 

I 이?찌뻐톨J 關|l톨._._- 홉훨l 

햇볕은 따갑고 하늘에는 흙먼지가 가득한 곳입니다 밀밭은 불이 날 정도로 건조 

하고 더운 날입니다 다리는 개에 물려 상처나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따끔거립니 

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들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웃옷을 벗어젖힌 채 일하다가 우리가 전한 복 
음을 들은 청년과 주름투성이의 노인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복음”을 전 

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사 천킬로미터나 떨어진 낯선 이방 땅에서 현지인들의 말은 알아 

듣지 못해도 “예수님 믿으세요”를외쳤습니다. 이런복음의 말씀만을하루종일수 

없이 외칠 수 있는 이곳에서의 삶은 마치 이 땅에 있는 천국이 

9월 5일(월) - 9월 13일(훼 

9월 6일(화) - 9월 14일(수) 

징로1 김연근 9월 6일(화) - 9월 15일(목) 

11교구 7^1역 박호용 

* 연JH ).1역 중El 전교팀 

L• _1 ___ 1 

8교구추가 

8월 30일(회) - 9월 6일(화) 17교구 1지역 현승조 8월 30일(화) ‘ 9월 8일(목) 8교구 9지역 이인원 

* 지난주에도ξ얀}전교팀 L.--111 關
8월 따일(월) - 8월 30일(화) 소망뷔2) 한만교 

었습니다 이 땅에 뿌려진 겨자씨요， 자루 서 말에 섞인 누 

‘ 룩이었습니다. 말씀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떠나야만 하 

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제 시작인 이곳에 준비된 

영흔들과의 만남이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들과헤어질 수밖에 없음을걱정하거나슬퍼하지 말 

아야할 것은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흔한사람한 

사람을 기억하사 담당하시어 성장시켜 주시겠다 

는 약속을 믿음으로써 이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 

는 기쁨인 것을 확신합니다. 
송영상 (집사， 6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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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U늄 

각넙 2l 보 BHE 

유아부 교사로 봉사하면서 주일마다 점점 더 많은 감사가 차곡차콕 쌓여만 갑 

니다 교사를하기 전에는， 일상생활속에서 항상아이들과생활하기에 아이들을 

대하고 다루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교만이고 

제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공과시간 10여 분도 아이들 분위기에 휩쓸려 공부 
를 제대로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매 시간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 
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학기 초 심방， 주중에 전화 심방이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임 

을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느낌니다. 학기 초 직접 섬방 원칙이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의치 못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주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 
니다. 심방이 주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더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겨울 
성경학교에 많이 참석하였고 학부모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아이들을 파악 

하고 친해지는데 큰 도웅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언니처럼 혼자서 씩씩하게 예배드리는 계연이， 선생님께 할 얘기 
가 많은 의젓한 기유， 아직 말은 늦지만 선생님 쳐다 보며 눈웃음치며 안기는 종 

호，선생님께 안겨 기도하는걸좋아하는통통이 정연이， 언제나다소곳하고 예쁜 
유빈이，아직도수줍기만한지원이， 7월 첫주드디어 “네” 하고대답한우리 반막 
내 현민이， 조용히 선생님 옆에 앉아 예배 잘 드리는 우진이， 아직 혼자서 예배 드 

리는 것보다 아빠랑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민준이， 아직 한 번도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속히 유아부에 나오기를 기도하는 신당 
약수구역에 사는 윤성이， 헤어지 

기 전 선생님 품에 안겨서 기도 

가 끝나면 이젠 시키지 않아 

도 크게 “아멘” 하는 부쩍 

자란사랑스런우리반보 

배들，주님의보배들! 

주일 아침이면 오늘은 

어떤모습으로내게 다가 

올까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로 향합니 

다 그리고， 그들의 생을 통 
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십자가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기도합니다. 
권진숙 (집사， 유아부 교사) 

부족한나를쓰시는주님 

홍경복 (새가족 앙육부 7 월 수료자) 

웅국 교포로 어린 7.(녀와 납펀을 웅공에 남겨 두고 rf국에 와서 gl을 아고 있읍니다 

새가족 양육부에셔 6개월 공부를 하고 나니 이제는 

하나닝에 대하여 초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정들자 이멸 

이네요 처음에는 야무리 들어도 제 머리 속에는 냥지 

않았는데 몇 개월 다니고 보니까 하나닝이 나의 하나닝 

이섭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A로써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모든 일의 결과가 

창초주이신 하나닝께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부 

터는 항앙 하나닝을 의지하며 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하나 

닙께셔 저희에게 많은 시험을 주셨고 저는 그 시험으로 인해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렬 때마다 하나닝께 기도를 하였고 성경을 읽으면셔 주닝의 음 

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2자 청지기 훈현 때 제가 처음 나왔는데요 말씀 

을 듣고 찬송을 부르연셔 큰 강동을 받았습니다. 주닙은 정말 내 발 앞의 등 

불처렴 말씀으후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닝이섭을 밥견할 수 있었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까지 주셨고 하나닝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강 

사합니다 

항앙 부촉한 저로 하여금 주닝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얄게 해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제 곁에셔 저를 지켜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장 강당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만물의 띠곤함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야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나하는도다" (전 1:8).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 

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닝의 션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전 3:13). 

항상 주님의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옹소서. 아멘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평택에 있 

는 방림교회로 여름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유치 
방림교회샤역을 마져고 생님들을통해 나에게 뿌려진 씨앗들처럼나를통해 이 

곳의 어린 영흔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길 소망하며 기도해야 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리 

고 하나님께서는 방림교회와 한국의 농어촌 교회들을 향한 중보의 마음을 허락하셨 

습니다 아직까지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농어촌의 환경상 농어촌 교회의 역할은 참 

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방림교회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농어촌 교회를 

향한 중보와 후원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환경 

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부에서부터 중학생까지의 어린영흔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학교 기간 동안 그들에게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꼭 해야 하는 것 
이다. 그리고 전도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1" 라고 전하였습 

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들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나 변 

화가 일어날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더 

많은 달란트를 얻는 것 때문에 성경학교에 참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나이였을 때 나는 어댔을까?사실 나도 어린 

그들과 같이 달란트 때문에， 아니면 간식 때문에 ， 선물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기억에 남는 것은 달란트도， 간식도， 

선물도， 재있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내가 칠 없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에 대해서 잘 몰랐을 그 때에 나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때 선생님들의 나를 향한 헌신과 기도 
가 있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방림교회에 나와 이곳의 어린 영흔 

들을 섭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때 그 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는것과그것에 대해 삶가운데에서의 

행동의 일치가 있어야 진정한 신앙임을 하나님께서는 매 사역을 통해 깨닫게 하셨 

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각의 사역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고 느낄 수 있는 은혜 

가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름 참 잘 보냈습니다. 대학부 여름수련회 ， 단기 

선교 그리고 이번 방림교회 여름 사역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 드립니다. 
오 헌(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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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 탐방 l 얘기흑 

빼교회랑방G) 체 38대 피鋼로 
주 풋r:~J.료 샤용하01 줍소셔 

언제나 추님은 A뺨을 소중이 여7/섰다. 그리고 추의 나라를 

협，roj-)./7/ 뮤애서는: 늘 예킹아tl A뺨을 부르징다. 우리 교획에 

서도 추님의 말씀에따라 띠택장로 여섯 분을 세웠다. 이번에38 

대 3(로로 피택된 Ef수짙').j-님들의 가씀 갚은 판fI흐르는 보훨의 

은혀틸나누어보차 

은종의 추님을 어떻게 만나섰나요 ? 

열네 살 때， 집얀어|서 유영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폐차용， Ef수:JN!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 어머니 등에 엽혀서부터 신앙 생왈을 하 

기 시걱뺏습니다. 이l선길， ef수:J사)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으냐 어머띠께서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섰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상태， Ef수짙사) 

제가 살던 시끌에 q7년 된 교외가 있었는데 어렬 때 ， 혼자서 

그 교외에 나가면서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 (~I규석， 안수&l사) 

믿지 않는 가힘|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냐 기독교 악교에 다니 

던 고등악교 2악년 채플 71도 시간에 주남을 만났습니다 

(박상대， 얀수&l샤j 

87년쯤 저의 언의뺨을 께우치시고 주님을 잦을 수밖에 없는 상 

왕으로 인도아섰고 새벽기도 웅에 은종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r신망절， ef수잡사) 

오을이 gl기까지의 신앙의 여징은 ? 

얀 마디로 ‘그리 아니아실지라도”의 신앙 생왈이었습니다 어 

려움의 원이었지만 결국 돌아갈 곳은 주님 품밖에 없음을 깨달 

았습니다. 안l신감) 

아버님 반대도 십쨌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상 신앙의 냉 

가기도 이어지마 아나니마 바라보아스니다. 아냐니으 어제냐 가 
M 닙 

당알EH간 시엄만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박상대) 

불신 가정이었기 때문에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냐 추닝 

무 ‘깐고 잔느 자어|케 욕탄으 아시다’라느 민욕으로 기도하며 시 
L ^~^L ""U t;j.::= L 'L CD 

앙을 지켜왔습니다 (죄차용 j 

일j-o~ 왔습니다 그려냐 깨끗안 그릇이 되겠다는 각오로 얼마 선 

부터 세상의 모든 일을 접고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선적으로 언 
신아려고 결십아였습니다 (유상태) 

어려서부터 앙머니의 손을 잡고 교외는 다녔습니다 이우 처를 

위해 기도아시는 발머니의 간섭안 71도와 십자가의 은용이 처를 

믿음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이l팡질) 

어렬 때， 홀로 교외에 다니다 보니 아무도 처를 이끌어 울 사람 

이 없었습니다 그 때 하냐님이 신이 저를 다스려 주섰습니다 하 

냐님의 은혀|로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 f 깅규석) 

띠택되기 이전과 연'7.H는 어떻게 다른지요 ? 

이선보다 더욱 자신이 부족아다는 생각이 들고 쪽시랴도 추의 

영팡을 가릴까 봐 언어와 뱅동이 정말 죠심스렵습니다 (유상태j 

예수님 중심으로 실bκF 겠다는 각오와 중성 몽A베려는 마음 

이 들고 특δ| 자녁들을 주 얀어|서 살 양육6바 겠다는 생각이 듭 

니다 . (죄자용 j 

더욱 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아고 있습니다 처음의 믿음을 

잊지 않도록 더욱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r신신길) 

‘ 더욱 제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r박상대) 

제 안에 있는 투 마음을 버리고 오식 십자가만을 더욱 바라보 

고있습니다 이l광징) 

저어l느 주어지 인에 죄서음 다 OH다느 셋가으로 사아느데 이제 
’ 2" 'L2 'M'LO 

는 썽말 니애|게는 아부 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에 더욱 제 자신을 

여닮 살 때， 어머니가 할가시연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연서 부인아고 있습니다. (깅펙) 

5μ장 

장로로서 마음에 다짚아고 있는 간오는 ? 

말씀맏을 의지아겠습니다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땅 끝까지 복음만을 외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l광캉) 

복음에 중실하겠다는 원석이 우선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십 

자가만을 선아겠습니다. (박상대) 

골로새서 3상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거냐 감A바는 마음으로 

엽력애서 섭기겠습니다 (유상태j 

모든일에자원아는마음과양무리의본이 되도록아겠습니다 

r 깅큐석) 

제 자신을 부인하고 선교의 사명에 중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죄자용l 

예수님께서 원아시는 대로 순응하며 겸슨하게 섭기겠습니다 

서도드과 냐L고 시으 마쓰으 ? 
0--2--' ---, r ....... 1IL. 20 L 

(신선길j 

빌립보서 2장 3섭의 말씀처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진실로 

자기 십자가를 지며 추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깅큐성l 

잔송7~ /.jb8상의 가사처렴 영으로 주님을 센쁨 때 추시는 삼 

명얀을 암께 나누고 싶습니다. (박상대) 

우리 모투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앵아는 삶을 삽시다 r유상태l 

역시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신선깅l 

‘그리 아니아실지라도’(단 3:18) 의 믿음과 “우리 주 여|수 그리 

스도의 십자가 외에 겹쿄 자랑힐 것이 없으니"(갈 b:1니)의 고맥 

이 우리 모우의 신앙 고백이 되길 소원압니다. 이l광절j 

처의들은 기도가 멸요밥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선 정지기가 되 

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죄자용 l 

‘맡7/운 자들어I게 주~ror는 자세를 하지 맡고 오끽 g뿌리의 

본이 되라!'(범l전 5:3)는 아나닝의 말씀을 마음에 강0/새기며 주 

닝으로부터 피택받은 종들은 2f옆f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추 

의 및1! :J.으산 ..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7.11든지 츄 뜬대로 사용 

하여 줍소서’(잔350장) . 

(편집실)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J;:. 1t 주를 따라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877년 10월 ‘가정 선교따ome Mi없OriS'J’라는 제목으로 프랜시스 리들리 헤버갈에1IDCffi Ridl밍r 많ve핑al， 

1앉l&--18?에 양이 쓴찬송이다 이 찬송의 배경은 역대상 12장 1~18절에 있는사건이 비탕이 된다 디윗과 기스의 

이들사울과의 씨움에서 다윗에게로돌아온아히에셀과갓사람엣셀과그리고 30인의 두목이마새가다윗에게 

속하여 다윗을도운말씀을 읽고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사탄과의 싸움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편에 설 자가누구 
인가를생각하면서 이 찬송을썼다. 주의 편에 선 군대는싸웅에서 용김해야한다는생각에서 이 찬송시를작사 

하게된것이다. 

1절은 먼저 누가 주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죄를 떠나 주님을 심기며 남을 구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촉큐한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이며 

주의 은혜로 가는 길Sl을 분명하거/ 밝히며 우리가 주를 따를 것을 명렁한다 

2절은 우리가 주님을 따름이 세상 영광을 뒤해 따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꺼/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크신 사람과 은혀/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를 

불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시하며 훌l써 일하며주님만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걸어갈 길이다 

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환난과 핍박이 많끄 원수들이 끊잉없이 공격해 오는 것이다 그 길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여l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분의 용지 능력을 의지하며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 변함 없는 승리가 약속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기쁜 찬송을 하며 주님의 은혜로 주를 따라야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가 드려0; 할 mJ인 것이다 

역대상 12장 18절은이렇게 말씀합니다. “ ... 다윗이여 우리가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당신 

과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깅하고당신을돕는자에게도펑깅이 있을찌니 이는당신의 하나님 

이 당신을도우심이니이다 " 오늘우리의 삶에도주님만01 우리의 도움01 되십니다 우리가주를띠라섬기는 

자리에 주님은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승리를주시는주님을의지하며 힘차게 창양 

하며 나가는모든충현의 성도가됩시다. 
(찬앙위원회) 

2529 안지선 10 고등부 고은영(1이 2551 송형기 14 ε랜2부 송해숙(14) 

2잃O 한복결 5 ε밴2부 김진순{히 2552 유민영 19 청년1부 장유선(19) 

2531 원정순 14 ε션3부 2553 히다얀 19 ‘ 외선부 유인영(14) 

2532 이봉희 소앙부 고광환(1 ) 2554 어드경바야19 외선부 너밍에르덴(19) 

2않3 잠재금 1 소망부 고광핸1) 2555 벗뜨 19 외선부 너밍에르덴(19) 

2534 유재익 15 정년1부 이수경(5) 2556 비앙크 19 외선부 장병준(7) 

2잃5 성옥희 6 ε번2부 고제쉽6) 2557 지이얀닝 19 외선부 김지흰5) 

2잃6 박성민 6 정년1부 고지영(6) 2558 산다루완 19 외신부 최정일에 

2537 유경미 19 정년1부 김승핸8) 2559 모하메드 19 외선부 

2잉8 박지연 19 청년1부 김승환(8) 2560 류산뜨 19 외신부 

2539 홍승범 19 대학부 김획5) 2561 김하나 19 외섣부 장병준(7) 

2540 방진화 19 청년1부 장길님(7) 2562 유이떤 19 외선부 김석영끼 

2541 김호기 1 ε번1부 장기릭떠) 2563 최분희 19 외선부 김신국(1) 

2542 전인강 1 ε번1부 이옥경떠) 2564 김잉숙 19 외선부 김신국(1) 

2543 이진우 19 정년1부 김호석(1 9) 2565 니마 19 외선부 너밍에르덴(19) 

2544 최승복 19 청년1부 윤재호(12) 2566 유연분 19 외선부 김현배(1이 

2545 ~딩란 8 대학부 노재희씨 2567 김세호 19 정년1부 백경섭(1 ) 

2546 이일환 19 정년1부 황재희(13) 2568 이상기 12 청년2부 정인욱(1) 

2547 이승기 15 장년3부 이명희(15) 2569 조명재 19 대학부 이복쉰1) 

2548 배희정 19 정년1부 2570 김인톰 19 고등부 강임구(1) 

2549 박흥댁 2 ε밴1부 정복순(2) 2571 강지현 16 정년2부 김정원(19) 

2550 김호남 19 대학부 정애화{에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짧 



저1853호 주민흉헌 

교피소석 

굉 2005년 9월 4일 

지도의창 룡휠 충현 
• CMTC 훈련(추가 실시) 

기 간 9월 4일(오늘 3，4강) 2주차 
시 간 찬앙예배 후 18:10-20:10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X까복음의 통로로만 λ}용뼈 주시고， 영육 

간의강건함을주소서. 

a 충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01 십자가 복음으 

로 깨어지며， 말씀대로살아가는 예수그리스도 

의종이되게 히소서. 

lID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빨이 파송되어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관자 

가되지 않도록믿음을주소서. 

냉 매월 둘째 주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 

를통해서 많은 영흔들.0 1 주께로돌아올수 있도 

록은혜를주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 

라예수그리스도안에서 서로격려하고함께 일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a 모든새참들이물과성령으로거듭나게해1 
고 십자가복음을확신하며 믿음 뺀1서 자라게 

하소서. 

0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λ댐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X까복음으로운영되게 해:서， 

a 교회에 속한 재댄유지 · 통산 · 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관리할수 있도록성령께서 인도하쇼서. 

장 소‘ 갈렬리홀 

7교구교구식구전체 

• 7교구엉성운련 
일 시 9월 6일(화)， 1730-2200 
장 소 충현기도원 대 상 

윤석헌 집사의 모친， 4교구잠원4 

구역) / 26일별세， 29일장례 

3, ε담례 타교권사(김인정 씨의 모 
친，백길자집사의 시모， 8교구홍 

익구역) / 29일 별세， 31일장례 

4, 김해수 성도(김기태 성도의 부친， 

오덕수 권사의 시부， 8교구 성수 

구역)/29일별세 ， 31일장례 • 2005년도 하반기 수화교실 개강 
기 간 2005， 9， 25(주일) rv 2006, 1. 29(주일) 
시 간 15:10- 16:30 내 용 초급， 중급， 고급 
장 소 제2교육관 1층 에바다부， 코이노니아홀 
수강료 무료(교재비 별도) 접수처 에바다부(내선 416번) 

• 동서울놔l磁l쟁과호j각종과|신웹를재|훨f7 1원ôl는분은 
다음과길이 준Hlô뼈 주ÀPI 바랍U다 
제출서류 
@ 목사 고시 정원 (강도사로서 목사 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 강도사 인허 및 고시 정원 
@전도사고시 정원 
@목사후보생고시 정원 
(총신 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 

@ 신학 계속 추천 정원 (총신 대학 및 총신 신대원 재학생) 
제출 마감 2005년 9월 13일(화) 
접수 및 문의 사무국 행정과 (tr02-552-8200, #404) 

결본 

김재동 군 (김태홍 집사， 박양자 

집사의 아들， 15교구)과 최윤영 

양 (최준호 안수집사， 석귀수 권 

사의 딸， 13교구) /10일(토)13:00 

압구정웨딩흘부페 

모임 

1 권사호1 1 ，2지회 월례회 

일시 : 7일(수) 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홀 

' 2 안수집사호1 9월 연합월례회 

일시 4일(오늘) 15:00 
장소 ，교육관 301호 

별세 

1 이용점 은퇴권사(윤주현 안수집 

사의 모친， 이선숙 집사의 시모， 7 

교구 성내2구역) 1 25일 별세 ， 27 

일장례 

2 이덕수 성도(윤익중 성도의 처 ， 

2005년 하반기 교육훈련원 개강얀배 

전도대원 훈련:7일 (이번 주 수요일) 
시간 매 수요일 오후 130 
징소 교육관 407호 

수요 성경공부:7일(01번 주 수요일) 
시간 l오후반 300 - 430 

l저녁반 수요 2부 예배 후 830 - 1000 

교회직원모집 

경비직 (약간 명) 

세례교인 (만55세 이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당회징 추천서 (타교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lr02-552-8200(#403) 

1 . 모집 부문 

2. 자 격 

3)11 출 서류 
4. 서류찌|줄재 

교사양성부: 11일(다음주일) 
시간 ‘ 매 주일 오후 3:00 N 4:30 
장소 베디니흘 

잔앙대원 양성부: 11 일 (다음주일) 
시간 매 주일 오후 3:00 N 4:30 
장소 교육관 301호 

교육관 307호(오후반) 

시가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교육관 407호(오후반) 

예언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교육관 307호(저녁반) 
서신서어l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장소 

내전 473번) * 신정서는 교육관 2층 교육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r문의 

톨맡aε길E훌.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5(월 6(화) 

설교자/기도자 |고광환/김창국 |김 익환/김 철환 
11 (주일) 

최종철/옥미자 

9(금 1 0(토) 

하종철/동방용운 | 안치 원/강영미 
8(목) 

이종대/김용석 

7(수) 

이희식/강진택 

예 배 담당 안내 (9/ 7-9/11 ) 

날짜 여|배 ~ '21 사회 기도 설 교 

9η 수요 l 하나님이 말씀 하시기를 (호산나 찬양대) 정현민 양송남 베 레스 웃사 (삼하 6:1-8) 정진호 목사 

9n 수요 II 나의 영원하신기업 (실로암찬양대) 최성규 윤석민 구원 받는 자의 찬양 (출 15:1-18) 고광환 목사 

9/9 금요집회 6교구 / 할렐루야 흔성중창단/ 소프라노 김찬미 정성영 김성관목사 

9/11 주일 I 〈예배전찬양〉 정성영 이종석 다니 엘의 믿음 (단 12:8-12) 김태석 목사 

9/11 주일 II 빈들에 마른풀 같이 외 / 소프라노 김숭희(가브리엘 찬양대 솔로이:뜨) 임현덕 엄필성 다니 엘의 믿음 (단 12:8-12) 조규호 목사 

9/11 주일 m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외 / 할렐루야 중창단(지도 이수진) 류병희 차신득 다니 엘의 믿음 (단 12:8-12) 김성관 목사 

9/11 주일 W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외 / 할렐루야 중창단(지도 이수진) 이성진 오진국 다니엘의 믿음 (단 12:8-12) 이희식 목사 

9/11 주일 V 주님의 마음을 본 받는 자 외 / 소프라노 조혜인 (벤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김성훈 김종구 다니 엘의 믿음 (단 12:8-12) 김준희 목사 

9/11 주일찬양 벤엘중창단/만도린 연주대 /가브라엘찬양대 위건량 양기수 하나님만을 믿자 (시 73:25-28) 김성관 목사 

[ 섬·기·는· 분·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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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꾀
 

김연식 
19.교구 

김정연 
2교구 

김영순 
8교구 

류진희 
9교구 

박인기 
빼ICf부 

나광영 
11교구 

김익환 
13.교구 

하종철 
18교구 

조규호 
씨교구 

김준희 
8교구 

김태석 
중등2부 

한영준 
12교구 

안태순 
18.교구 

전은희 
16교구 

이복순 
19.교구 

옥미자 
새가족gP육부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교구위원회 신교위원회 

여국근 안창덕 
외선부 대학부 

고광환 위건량 
1교구 새1택잃부 

이희식 최종철 
6교구 교째연구 

양재웅 이성진 
펀집국 5교구 

이 경준 이창수 
15교구 고등부 

정성영 이정훈 
9교구 중등3부 

· 위임목사 김 성 관 

이병학 
법인운영위원 

김종구 
충현기도원김 

이종석 
기획위원징 

전홍렬 
신교위원징 

김광남 
건축위원징 

챔
뼈
뻐
 
없
핸밴
뼈
 

요
 빼뿌
 7
n￡
 

진홍용 
행징위원징 

노광헌 
딩회서기 

남선우 
법인운영위원 

차신득 
세1교육위원징 

이갑재 
기획위원 

한송규 
전도훈련부징 

· 시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2교구징 교구위원징 

엄필성 이 훈 
의료선교부징 진앙위원징 

이창호 
기획위원 

임무천 
16.교구징 

최무길 
째징위원 

안종욱 
김A써원 

기도원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l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rv 오후 1 :00 (외국어 통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11 오후 7:30 보」 다 U 

금요집오| 오후 7:30 보」 다 u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l 여전도사 

신통자 윤인숙 
1교구 3교구 

이옥주 김말자 
5교구 6교구 

강덕펼 최문실 
14교구 11교구 

이수경 김정희 
새71족gF육부 15교구 

임태주 강영미 
4교구 소앙부 

김환기 
9교구징 

김구형 
재3교육위원징 

정청길 
예애위원 

이달욕 
재정위원 

정선현 
기획위원 

임창식 
입0뉴엘진g때징 

정태두 
진도위원 

김영달 
봉째원정 

긴。~~ 녀 。T

동신부장 

함철주 윤석민 
i랩때부징 힐셜루O씬g때징 

김창국 
A빙부징 

황의만 
뼈배위원 

박철구 
진도위원 

김영은 
여배위원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선교위원 O맨찬g때징 S밴2부징 예배위원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김써원징 새7택뽑부징 제2교육위원징 13.교구장 

긴주셔 
UO L.:. 

8교구정 

김단용 
딩회부서기 

이형수 안동현 
진도위원징 새펙똥부징 

않
 
網
김연근 
기브리앨션뼈징 

노영한 
15교구징 

강철형 
18교구장 

최지윤 
10교구징 

고제승 
6교구징 

이정우 
짧3부징 

원웅철 
1낌구징 

-
호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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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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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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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환 
11교램 

안석현 
5교구징 

구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충 

장년]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층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 니 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f-n.Ji[~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흘 

구 분 시 간 장 ~、

영 아 부 
l 오전 9:00 

선교관 1충 
11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등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동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Jl τEfH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 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 년 1 부 토， 오후 5 :30 제 2교육관 4충 · 찬앙감독 강임구 

l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l 전임독장자 김소연 

· 선교사 송요한 

김형곤 
유션부징 

깅;프~)." 
。 ' '''
칭년1부징 

전계식 
대혁부징 

구재완 
고등부정 

김신국 
짧부징 

석영식 
i튿닙n 
.:J..oTó 

진학래 
유지부g 

전은배 
뚫1부정 

김은철 
예배위원 

장송규 
소년부징 

오전 11시에 드리는주일 UI 부 예배는 영어 1 중국어1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t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벼nguage are available at the EI밍en 0' cklck Worship Sel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떠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1so availabkl at the One 0' clock Worship SelVice 


